
나비 공주

 

글 별아래, 그림 지현경 / 책고래

손끝으로 피워 내는 꽃, 

채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

《나비 공주》는 조선 시대, 채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궁중채화장의 아들 도래가 정소 공

주와 만나 채화를 꽃 피우기까지, 그리고 어엿한 장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. 오늘

날 세상은 빠르게 변해 갑니다. 민첩하고 영리하게 처신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지요. 사람들

은 ‘일등’, ‘성공’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지름길을 찾고 재빨리 경로를 바꾸어요. 어른

들만큼이나 아이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. 이런 시대에 한 길을 우직하게 걷는 채화 장인

들의 모습은 어쩌면 답답해 보일지 몰라요. 하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노력하여 끝내 이루어 내는 것은 

여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. 《나비 공주》 속 이야기는 우리의 전통과 그 안에 깃든 정신에 대해 돌아

보게 합니다. 아이들이 《나비 공주》를 통해 옛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, 또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

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

독후활동 시작하기

Q  등장인물과 연상되는 꽃을 책에서 찾아 그려보세요. 그 이유도 적어보세요.

				  

				  

				  

				  

				  

				  

				  

				  

				  



주제 활동

Q  다음을 읽고, 채화를 피우려면 장인의 손에서 혼이 담긴 정성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

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

Q  다음을 읽고, 각각의 입장이 되어서 근거를 들어 말해 보세요.

도   래 :	왜 사치스러운 꽃을 이리 고달프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

	 채화는 임금님 한 사람을 위한 꽃이잖아요! 

	 힘들게 만든 채화를 팔지도 먹지도 못하는 처지가 답답합니다.

아버지 :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. 나도 그러했으니까. 

	 허나 버겁더라도 감내해야만 한다. 대대로 이어 온 우리 가문의 숙명이니라.

도   래 :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. 

	 저는 박힌 돌처럼, 한곳에 묶인 나무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!

아버지 : 고작 일 년도 못 기다리겠다는 게야? 

	 정녕 대대로 이어온 조상님의 가르침이 아깝지도 않더냐?

도래의 의견에 찬성한다. 왜냐하면,

											         

											         

아버지의 의견에 찬성한다. 왜냐하면,

											         

											         

“매화는 저마다 피는 모양이 다릅니다. 

어린 꽃망울부터 막 피기 시작한 매화, 

영글게 꽃잎을 벌린 녀석, 시들어 가는 

꽃까지 다양하지요. 가짜 꽃이라도 생

화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

하는지 모릅니다.”




